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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102정거장‘신검단중앙역’으로 행정예고

- 역명심의위원회 재심의 거쳐 6월 24일까지 의견 수렴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본부)는 2025년 상반기 개통 예정

인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102정거장을 ‘신검단중앙역’으로 

정하는 역명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

렴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해 12월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 101정거장은 ‘아라’(북

부법원․검찰청), 102정거장은 ‘인천원당’, 103정거장은 ‘검단호수공

원’으로 역명을 의결했다. 

이어 올해 1월 2일부터 22일까지 3개 정거장의 역명의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1정거장과 103정거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

으나, 102정거장의 경우 의견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은 앞선 역명 추천 의견 조사(2023.9.11.~10.11., 44.5%) 및 

온라인 선호도 조사(2023.11.8.~12.3., 55.4%) 시 1순위였던 ‘검단중앙



- 2 -

역’을 배제하고, ‘인천원당’으로 의결한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과 

‘검단중앙역’이 안되면 ‘검단역’‘신검단역’ 중에서 제정해 달

라는 의견 등이다.

본부는 시민 의견을 수용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역명심의위원회 개

최 당시 원당동이었던 102역사가 원당동과 불로대곡동으로 행정구역

이 변경(2024.5.13.)됨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102정거장 역명 

제정을 재심의 했다.

재심의 결과, 위원회는 102정거장 역명을 ‘신검단중앙역’으로 의결

했다. 역명 추천 의견, 온라인 선호도 조사 및 행정예고 시 일관되게 

‘검단중앙역’을 압도적으로 요구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

고, 검단 전체 지역의 중앙이 아닌 검단신도시 지역으로 한정하면 중

앙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신도시, 검단, 

중앙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인천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문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6월 

24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본부는 제출된 의

견을 검토해 역명 확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이번 102정거장 역명 제정안은 두 번

의 심의를 거친 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며, 

선정된 역명은 역사 주변 주민들이 모두 만족하는 역명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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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6월 중 역명을 결정

고시하고,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3개 정거장의 역명을 확정할 예정이

다.


